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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탄력성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살예방에 관한 

연구-외적보호요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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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uicidal Ideation, and the Suicide Prevention

-Based on External Protectiv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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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 탄력성과 자살충동과의 상관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외적보호요인을 강화하는 보다 효과
적인 청소년 자살예방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일반고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 
243명이며 2013년 3월 5일부터 1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자살충동과 탄력성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가정차원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또래차원과 학교차원의 돌봄과 기대가 높을수록 자살충
동이 낮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청소년 탄력성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정
책마련을 위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clearly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adolescents resiliency and suicidal ideation and 
more effective to strengthen the external protective factors for adolescents suicide prevention alternatives 
presented. Research subjects were 243 boy and girl first year students in a high school located in Kyunggi 
Provinc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for one week from March 5, 2013.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test, one-way ANOVA, etc. were executed. All empirical tests were 
verified with 5% of significance level. From the result of analysis, suicidal ideation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dolescent resilience, and especially, when interaction in family dimension and the care, expectation 
level of school and peer dimension become higher, suicidal ideation was reduc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material prepared for suicide prevention policy based on the results of a study on the impact 
of adolescents resiliency to suicidal id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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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2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000만4천명으로 2010년
에 비해 1.2% 증가한 반면, 청소년 인구(9~24세)는 1,019
만7천명으로 2.6% 감소했다. 2012년 총인구 중 청소년 

인구(9~2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4%로 1978년 36.9%
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한 출생아수의 영향으로 향후 청소년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1]. 

2012년 통계청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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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8.6%)와 직업
(22.9%)이며, 15~19세 청소년이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적 및 진학문제(53.4%)와, 가정불화(12.6%)
문제였다. 청소년 문화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
인 예이다.

청소년 자살자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자 정부는 
2011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률⌟을 공포하였고,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2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 발표).

청소년 자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15~19세)
의 사망원인 1순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며 청소년
(15~19세)의 10.1%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
고 싶다는 생각(자살충동)을 해 본적이 있다고 했다[1]. 
자살충동은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충동으로부터 자살을 
하는 수단에 대한 생각까지를 포함한다[2]. 

국내⦁외 자살관련 연구를 통해 볼 때, 통상 자살시도
자는 자살자의 10배 이상이고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했
던 사람(자살충동)은 이것의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추론된
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6,482천명(검사참여율 97%
에 해당)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초·중·고생 668만명 가운데 심층상담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주의군 학생이 4.5%, 자살생각 등으로 우
선조치가 필요한 학생이 전체학생의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3].

미국의 경우 최근 13~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 행동을 조사한 대규모 역학조사 NCS-A 발표 결과
를 보면, 청소년의 12%는 자살생각을 하며 자살을 계획
하면 1년 이내에 과반수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자살을 생각한 청소년의 33.4%는 자살계획
을, 33.9%는 자살을 시도했으며 자살을 계획한 청소년의 
약 60.8%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4].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향에는 유전적 특징, 
심각한 정신질환, 충동적 또는 폭력적인 기질 등이 있으
며, 이러한 취약성들에 도화선이 되는 일련의 상황들이나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5]. 그리고 자살
을 시도한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4
배나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고 한다[6]. 

그러나 취약성, 스트레스, 도화선이 되는 사건 등의 조
건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잘 극복하면
서 산다. 이와 같이 고난, 역경, 위험상황, 위기, 스트레스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게, 외부의 힘에 견디
고, 성공적으로 이전의 적응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복귀능력을 탄력성이라고 한다[7]. 

탄력성은 청소년이 생의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다루어 
냄으로써 긍정적으로 발달,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핵
심적 기술과 태도, 능력을 밝히는 데 유용한 개념적 틀이
라고 할 수 있다[8]. 적응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이해
와 진단, 치료적 개입 및 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과 사회 재적응 계획 등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
과 교육적, 치료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8]. 

청소년 자살문제에 있어서도 자살충동(자살생각)을 미
리 조사하고 자살시도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 
개입은 자살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살시도자나 자
살사망자의 심리적 부검에 의하면, 기존의 자살예방프로
그램은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에 대한 최신 정보가 반
영되어 있지 않아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한다[7].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근절시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도 자살을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
는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자살 예방에 매우 효과적
이고 경제적일 수 있다[9].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자살충동이 
감소될 것으로 본다[10]. 

본 연구의 기본가정은 청소년 탄력성을 구성하는 외적
보호요인을 강화하면 청소년 자살예방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 탄력성과 보호요인, 자살충동
의 원인, 자살시도, 자살사망의 심리적 부검에 관한 연구
가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청소년 탄력성과 자
살충동의 상관성을 직접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외적보호요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1.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고 고등학교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살충동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청소년 탄력성
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자살예방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경기도 E시에 소재한 E 일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남녀 243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5일부터 1주일간 집
중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한 설문지에서 무
응답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설문지를 제



청소년 탄력성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살예방에 관한 연구-외적보호요인을 중심으로

2133

General 

Properties
8

Gender, Scores, Religion, 

Educational background, 

Parents' Earnings, 

Existence of Siblings, 

Family Income, 

living together family members

Adolescent 

Resilience
24

Sch-

ool 

D

Fam-

ily 

D

Com-

munity 

D

Peer D

suicide ideation 5

Experience of suicide ideation,

Experience of suicide trial, 

Causes of suicide ideation,

Means of suicide,

Frequency of suicide ideation

외한 총 193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청소년 탄력성 문항, 자살충동 문항으로 구성하였
고, 모두 자기보고식검사(self-report questionnaire)로 진
행하였다.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성
별, 성적, 종교, 부모학력, 부모유형, 형제자매 유무, 생활
정도, 현재 동거중인 가족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탄력성 척도는 이해리, 조한익[8]이 개발한 ‘한국 청소
년 탄력성척도(The Adolescent Resilience Scale)’를 채택
하였다.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는 청소년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내
적 요인과 외적보호요인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요인은 4
개의 차원으로, 각 차원은 각각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총 48문항 중 개인 내적 요인 척도를 
제외한 외적보호요인에 해당하는 24문항만을 채택하였
으며 채점방법은 6점 Likert식 척도이다. 외적보호요인은 
학교차원, 가정차원, 지역사회차원, 또래차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Cronbach's ɑ 계수는 0.897로 높게 나타났다. 이 측정도구
는 한국적 상황을 잘 반영하면서도 활용하기 쉽게 개발
되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것이다. 

자살충동 척도는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경험 유무에 대
한 문항, 자살이유에 대한 문항, 자살수단에 대한 문항, 
자살빈도에 대한 문항 등 각각 1문항씩 총 5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연구도구를 표로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Tools

3. 결과 및 해석

3.1 자료분석

3.1.1 통계처리 과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통계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 탄력성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ɑ 
계수로 판단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충동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범위 검정
(Scheffe'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충동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케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청소년 탄력성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
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1.2 신뢰도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청소년 탄력성의 신뢰성
은 Cronbach’s ɑ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으로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 구체적
인 연구결과는 학교차원은 0.97, 가정차원은 0.89, 지역사
회차원은 0.94, 또래차원은 0.70의 신뢰도가 나왔다. 이해
리, 조한익[8]에서도 Cronbach’s ɑ 계수는 0.897이었다.

3.2 분석결과

3.2.1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 및 탄력성

연구대상으로 설정된 193명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성별은 ‘남’학생 47.7%, ‘여’학생 52.3%, 성적은 ‘상’ 
18.7%, ‘중’ 72.5%, ‘하’ 8.8%이었다. 

종교는 ‘없다’가 49.7%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29.0%, ‘천주교’ 12.4%, ‘불교’ 7.3%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 54.8%로 가장 많았고, 어머
니의 학력은 ‘대졸’과 ‘고졸’이 각각 45.0%, 42.9%이었
다. 

부모유형은 ‘홑벌이 부모’가 44.6%, ‘맞벌이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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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이었으며, ‘주말 부부형태의 부모’는 5.7%, 이혼가
정이거나 부모 중 한분이 돌아가신 ‘한부모’형태는 6.7%
이었다. 

형제자매가 있는 응답자는 73.1%이었으며, 그렇지 않
은 응답자는 26.9%이었다. 

생활정도는 ‘5백만원-1천만원 미만’ 39.9%, ‘3백만원
-5백만원 미만’ 36.3%, ‘1백20만원-3백만원 미만’ 20.7%, 
‘1백20만원 미만’ 2.1%, ‘1천만원 이상’ 1.0% 순이었다.

하위요인 별로 청소년 탄력성을 살펴보면, 또래차원의 
평균은 4.82로 탄력성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가정차원 
4.65, 학교차원 4.20, 지역사회차원 2.89 순으로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3.2.2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살충동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자살충동을 느낀 경험
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청소년의 성적과 부모유형에 따른 자살충동의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형제자매 유무, 생활정
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청소년의 성적은 하(M=3.00), 중(M=2.21), 상(M=1.86) 
순으로 성적이 낮을수록 자살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부모유형은 한부모(M=3.38), 홑벌이 부모(M=2.16), 맞
벌이 부모(M=2.11), 주말 부부형태의 부모(M=2.09) 순으
로 한부모의 경우 자살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충동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청소년의 자살충동의 이유는 ‘성적 및 진로문제’ 
34.3%, ‘외로움과 고독’ 27.8%, ‘가정불화 문제’ 16.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은 ‘가정
불화’가 33.3%로 가장 높았고, 중위권인 학생은 ‘성적 및 
진로문제’가 37.8%로 가장 높았으며, 하위권인 학생은 
‘외로움과 고독’이 31.6%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살충동 빈도를 살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청소년의 자살충동빈도는 ‘몇번 있었다’ 48.4%, ‘여러
번 있었다’ 32.3%, ‘1번 있었다’ 19.4% 순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청소년의 성별, 성적, 부모유형, 형제자매 유무, 
생활정도에 따른 자살충동빈도의 차이는 없었다.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경험을 살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청소년의 자살시도 경험은 ‘전혀 없다’가 92.2%, ‘1번 
이상 있다’가 7.8%이었으며, 성적에 따른 자살시도 경험
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부모유형, 

형제자매 유무, 생활 정도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
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은 자살시도 경험이 ‘전혀 없다’
가 100.0%이었으나, 중위권인 학생은 7.1%, 하위권인 학
생은 29.4%가 자살시도 경험이 ‘1번 이상 있다’로 높게 
나타났다(p<.01).

3.2.3 청소년 탄력성과 자살충동

청소년 탄력성과 자살충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자살충동은 학교차원(r=-.178, p<.05), 가정차원(r=-.283, 
p<.001), 또래차원(r=-.268, p<.001)과 부의 상관이 있었
으나, 지역사회차원과의 상관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자살충동은 학교차원의 돌봄과 기대
(r=-.240, p<.01)와만 부의 상관이 있었고, 가정차원은 돌
봄과 기대(r=-.250, p<.001), 상호작용(r=-.281, p<.001)과 
부의 상관이 있었으며, 또래차원은 돌봄과 기대(r=-.279, 
p<.001), 상호작용(r=-.178, p<.05)과 부의 상관이 있었다. 

청소년 탄력성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청소년 탄력성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0.107로 전체 변
동의 10.7%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 팽창계수
(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를 살
펴보았으며,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이거나 
허용치가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 
이하였고, 허용치는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
을 알 수 있으며(p<.001), 가정차원( β=-.192, p<.05), 또
래차원( β=-.168, p<.05) 순으로 자살충동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정차원과 또래차원의 탄력성이 높
을수록 자살충동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탄력성 하위요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청소년 탄력성 하위요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0.156
으로 전체 변동의 15.6%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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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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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action .510
***

1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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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9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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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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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ation
.307*** .213** .291*** 1

Interaction .267
***

.320
***

.342
***

.746
***

1

Family 

Dimension
.308*** .285*** .338*** .935*** .933*** 1

Comm-u

nity D

Cares and 

Expectation
.299*** .269*** .322*** .198** .217** .222** 1

Interaction .213
**

.224
**

.252
***

.136 .185
*

.171
*

.515
***

1

Community Dimension .292
***

.279
***

.326
***

.189
**

.228
**

.222
**

.850
***

.888
***

1

Peer 

D

Cares and 

Expectation
.359*** .294*** .367*** .216** .252*** .250*** .186* .082 .153* 1

Interaction .274*** .234** .286*** .496*** .486*** .525*** .360*** .312*** .385*** .403*** 1

Peer 

Dimension
.373*** .312*** .386*** .438*** .452*** .475*** .334*** .246** .332*** .808*** .865*** 1

Suicide Ideation -.240
**

-.093 -.178
*

-.250
***

-.281
***

-.283
***

-.117 -.003 -.068 -.279
***

-.178
*

-.268
***

1
* p<.05, ** p<.01, *** p<.001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Adolescent Resilience and Suicide Ideation 

Dependent Variable : Suicide Ideation

B Standard Errors  t p VIF

(Constant) 5.708 .784 7.282*** .000

School Dimension -.102 .122 -.065 -.836 .404 1.280

Family Dimension -.329 .137 -.192 -2.408* .017 1.342

Community Dimension .083 .121 .051 .686 .494 1.187

Peer Dimension -.368 .182 -.168 -2.025* .044 1.455

  = .107, F = 5.661***

* p<.05, *** p<.001

[Table 3]  Impact of Adolescent Resilience on Suicidal Ideation

을 알 수 있으며(p<.001), 가정차원의 상호작용( β=-.218, 

p<.05), 또래차원의 돌봄과 기대( β=-.202, p<.05), 학교
차원의 돌봄과 기대( β=-.169, p<.05) 순서로 자살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차원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또래차원과 
학교차원의 돌봄과 기대가 높을수록 자살충동이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충동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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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 Suicide Ideation

B Standard Errors  t p VIF

(Constant) 6.301 .799   7.885*** .000

School 

Dimension

Cares and Expect-ation -.272 .136 -.169 -1.997
*

.047 1.561

Interaction .140 .098 .118 1.432 .154 1.490

Family 

Dimension

Cares and Expect-ation -.058 .170 -.036     -.341 .734 2.501

Interaction -.350 .172 -.218 -2.035* .043 2.506

Community 

Dimension

Cares and Expect-ation -.102 .124 -.068 -.821 .413 1.506

Interaction .120 .108 .090 1.116 .266 1.429

Peer 

Dimension

Cares and Expect-ation -.402 .156 -.202 -2.577
*

.011 1.335

Interaction .071 .151 .042  .474 .636 1.720

  = .156, F = 4.263
***

* p<.05, *** p<.001

[Table 4] Impact of suicidal ideation sub-factors on Adolescent Resilience

연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적과 부모유형에 따른 자살충
동의 정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형제
자매 유무, 생활정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적에 따른 자살충동 경험은 유의미했으며, 성적이 
하(M=3.00), 중(M=2.21), 상(M=1.86) 순으로 성적이 낮
을수록 자살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부모유형에 따른 자살충동 경험은 유의미했으며, 한부
모(M=3.38), 홑벌이 부모(M=2.16), 맞벌이 부모(M=2.11), 
주말 부부형태의 부모(M=2.09) 순으로 한부모를 둔 청소
년의 경우 자살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p<.05).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2]와도 일치하며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에서의 성적과 가정문제는 그만큼 영향이 크
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청소년의 자살충동의 이유는 ‘성적 및 진로문제’ 
34.3%, ‘외로움과 고독’ 27.8%, ‘가정불화문제’ 16.7% 순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은 ‘가정불
화’가 33.3%로 가장 높았고, 중위권인 학생은 ‘성적 및 
진로문제’가 37.8%로 가장 높았으며, 하위권인 학생은 
‘외로움과 고독’이 31.6%로 가장 높았다. 

성적에 따른 자살시도 경험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며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 중위권인 학생, 상위권인 학생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5월 통계청 보도 자료내용, 즉 
2010년 15~24세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
(38.6%)와 직업(22.9%)이며, 15~19세 청소년의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적 및 진학문제(53.4%)였다는 
것과 일치했다.

둘째, 청소년 탄력성과 자살충동과의 상관성을 외적보
호요인의 4가지 각 차원별로 분석했다.

청소년 탄력성의 하위요인에서 자살충동과 학교차원
은 돌봄과 기대와만 부의 상관이 있었고, 가정차원은 돌
봄과 기대, 상호작용과 부의 상관이 있었으며, 또래차원
은 돌봄과 기대, 상호작용과 부의 상관이 있었다.

청소년 탄력성 하위요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차원의 상호작용, 또래차원의 돌봄과 기대, 학교차원
의 돌봄과 기대 순서로 자살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차원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또래차원과 
학교차원의 돌봄과 기대가 높을수록 자살충동이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족지지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주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윤주[9]와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또한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을 완화시켜주는 조절변수로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
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검증되었다는 최윤정[13]과 
내용적으로 일치했다. 

위의 결과들은 자아탄력성 자체가 자립의지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희망이 매개함으로써 자립의지가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하며[14], 선행연구[9, 10]에서 강조한 외
적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 자살예방에 보다 효
과적이고 경제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이론적인 보완이 된
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첫째’와 ‘둘째’ 논의 내용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에 있어 논의의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고위험군이 많고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다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전국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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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 탄력
성의 외적보호요인이 자살충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본 연구결과는 다른 다양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에 있
어서도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청소년 정신건강 평가 및 자살예방을 위한 보다 효과
적인 집중관리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살사망에 이르는 경로는 자살충동 ⇨ 자살계획 ⇨ 

자살시도 ⇨ 자살시도실패 ⇨ 자살재시도 ⇨ 자살사망 
등이다. 자살을 생각한 청소년의 33.4%는 자살계획을, 
33.9%는 자살을 시도했으며 자살을 계획한 청소년의 약 
60.8%는 자살을 시도했다[4]. 그러므로 일반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자살예방 교육보다는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
을 미리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자살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청소년자살예방집중관리시스템’은 외적보호요인을 
많이 가진 청소년일수록 자살충동을 덜 느낀다는 본 논
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시스템 구성은 아
래와 같다. 

A. 자살충동 심리검사(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
해 위험군(자살생각을 가진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
요한 대상)과 고위험군(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집중적인 
관리와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분류한다. 

B. 2차 심리검사와 심층면접상담을 통해 그들의 유전
적 특징, 심각한 정신질환, 충동적 또는 폭력적인 기질 등
의 취약성을 발견하고 팔로우 업(follow up)을 한다. 

팔로우 업은 개인 및 집단상담, 또래상담, 부모심층면
접상담 및 부모교육, 멘토링, 자원봉사 활동 등을 중복해
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 제시한 중재는 이미 제도
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학교차원, 가정차원, 지역사회차원, 또래차원의 4
가지 외적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 

C.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통해 외적보호요인을 강화
하고 자살예방 심층상담을 한다. 이때 도화선이 되는 일
련의 상황들이나 사건에 대한 대처행동을 심리극이나 역
할극을 통해 미리 시뮬레이션 한다. 

D.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브레인스
토밍과 피드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시스템 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포커스 그룹은 청소년, 교사, 자원봉사자, 멘토, 부모, 
스쿨 닥터 등으로 구성한다. 그 역할은 자살에 대한 브레
인스토밍과 개인상담, 집단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중재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E. 효과적이고도 경제적인 청소년 자살예방 시스템 구
축을 위하여 A, B, C, D를 각각 독립적 또는 순환적으로 

운영한다(Fig. 1 참조).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2013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3]. ‘청소년자살예방집
중관리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제도개선 방안에 보완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ig. 1] Intensive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ng The 

Adolescent Suicide

4.2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탄력성과 자살충동의 영향관계
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청소년자살예방 시스템모델‘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탄력성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결과 자살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탄
력성과 부의 상관이 있었다.

특히 가정차원, 또래차원, 학교차원의 외적보호요인을 
많이 가진 청소년일수록 자살충동을 덜 느꼈다. 그러므로 
가정환경요인과 학교환경요인을 중재․강화하는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일반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자살예방교육 보다는 자살충동을 느끼는 청소년
을 미리 발굴하여 그들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고 경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집중관
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셋째, ‘청소년자살예방집중관리시스템’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는 것이다. 자살충동과 자
살시도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소통과 교류를 절실히 원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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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그룹을 통해 청소년, 학부모, 학교는 소통과 교
류가 가능하게 되고 거기에서 수집된 정보는 다시 청소
년의 외적보호요인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제언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한다.
먼저, 고위험군이 많고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다는 고

등학교 1학년 학생을 전국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
를 확장하고 외적보호요인 강화이론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자살충동 유경험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상
담과 종단연구를 시행하여 보다 효과적이고도 직접적인 
자살예방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평가 및 자살예방 개입프로그램을 재점
검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개인의 건강상태는 물론 부
모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위험집단 선별과 가정 내 환경
요인 중재를 강화하는 후속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청소년 
탄력성의 외적보호요인 강화이론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자살예방집중관리시스템’이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개선 방안에 보완적인 자료
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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